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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참 고 자 료
배포일시 금 총 매 본문

담당
부서

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
과장 박대순 사무관 유연형 주무관 황우관∙

∙☎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차량화재와 관련한 보도기사 사실관계 안내BMW

헤럴드경제 등< YTN >․

는 지난해 국토부가 선장한 가장 안전한 차 였던 것으로

드러나 정부 점검관리와 평가시스템이 엉터리라는 기사에 대하여

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한 년 는 리콜대상 결함부품이

장착되지 않은 신차로서 자동차 안전도평가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

드립니다

중앙일보< >
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실상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만

렌터카를 대차한다는 기사에 대하여

정부는 측이 긴급안전진단시까지 리콜대상차량 고객이 원할

경우 렌트카를 무상 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

모니터링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자동차정책과 유연형( 044-201-3843)☎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